


하나님은�영이십니다.�

그러므로�하나님께�예배를�드리는�사람은�

영과�진리로�예배를�드려야�합니다.



우리는�온�세상을�다양한�모습으로�지으시고�
사랑으로�돌보시는�하나님을�믿습니다.�

우리를�위해�자신을�낮추시고�
은혜로�새로운�생명과�자유를�주시는�

예수�그리스도를�믿습니다.�

또한�매�순간�우리의�호흡�가운데�거하시며�
하나님과�함께�일하게�하시는��

성령을�믿습니다.�

우리는�성�소수자를�비롯한�
모든�사람을�환대하고�더불어�살아가는�

거룩한�공동체를�믿습니다.�

우리는�하나님이�주신�영원한�생명을�믿으며�
사랑과�정의와�평화가�성취된�
하나님�나라의�승리를�믿습니다.�

아멘�







3.�이스라엘은�늘그막에�요셉을�얻었으므로,�다른�아들들
보다�요셉을�더�사랑하여서,�그에게�색동�옷을�지어서�입혔
다.�

4.�형들은�아버지가�그를�자기들보다�더�사랑하는�것을�보
고서�요셉을�미워하며,�그에게�말�한�마디도�다정스럽게�하
는�법이�없었다.�

23.�요셉이�형들에게로�오자,�그들은�그의�옷�곧�그가�입은�
색동�옷을�벗기고,�

24.�그를�들어서�구덩이에�던졌다.�그�구덩이는�비어�있고,�
그�안에는�물이�없었다.�

25.�그들이�앉아서�밥을�먹고�있는데,�고개를�들고�보니,�마
침�이스마엘�상인�한�떼가�길르앗으로부터�오는�것이�눈에�
띄었다.�낙타에다�향품과�유향과�몰약을�싣고,�이집트로�내
려가는�길이었다.�

26.�유다가�형제들에게�말하였다.� “우리가�동생을�죽이고�
그�아이의�피를�덮는다고�해서,�우리가�얻는�것이�무엇이
냐?�

27.�자,�우리는�그�아이에게�손을�대지는�말고,�차라리�그�
아이를�이스마엘�사람들에게�팔아�넘기자.�아무래도�그�아
이는�우리의�형제요,�우리의�피붙이이다.”�형제들은�유다
의�말을�따르기로�하였다.�



28.�그래서�미디안�상인들이�지나갈�때에,�형제들이�요셉
을�구덩이에서�꺼내어,�이스마엘�사람들에게�은�스무�냥에�
팔았다.�그들은�그를�이집트로�데리고�갔다.�

29.�르우벤이�구덩이로�돌아와�보니,�요셉이�거기에�없었
다.�그는�슬픈�나머지�옷을�찢고서,�

30.�형제들에게�돌아와서�말하였다.�“그�아이가�없어졌다!�
나는�이제�어디로�가야�한단�말이냐?”�

31.�그들은�숫염소�한�마리를�죽이고,�요셉의�옷을�가지고�
가서,�거기에�피를�묻혔다.�

32.�그들은�피묻은�그�색동�옷을�아버지에게로�가지고�가
서�말하였다.� “우리가�이�옷을�주웠습니다.�이것이�아버지
의�아들의�옷인지,�잘�살펴보시기�바랍니다.”�

33.�그가�그�옷을�알아보고서�부르짖었다.�“내�아들의�옷이
다!�사나운�들짐승이�그�아이를�잡아�먹었구나.�요셉은�찢
겨서�죽은�것이�틀림없다.”�

34.�야곱은�슬픈�나머지�옷을�찢고,�베옷을�걸치고,�아들을�
생각하면서,�여러�날을�울었다.�







헌금하시고자�하시는�분들은�
아래�계좌로�닉네임과�헌금�종류를�적어서�보내주세요.�

(약정,�주정,�십일조,�선교,�건축,�사랑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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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예배�후에�조모임이�있습니다.

2, 10월�9일�주일예배는��

‘흩어지는�예배’�로�진행됩니다.��

흩어지는�예배에�대해서는�다음�주에�자세한�내용을��
공지하도록�하겠습니다.

3. 안전하고�편안한�추석�연휴�보내세요!




